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시82:1-8)

1. 다음에 주어진 성구들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를 나누어보십시오.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2. 주변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듯이 살아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악한 통치자가 권력을 남용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신음하기도 합니다.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
신 심판자이시라면 왜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인가? 성경은 이 의문에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다
음에 기록된 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첫째, 공적인 정의 시행을 통해 심판하신다.

둘째,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신다.

셋째,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하신다. (참고, 고후5:10, 벧후3:6-7)

3.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다음에 주어진 성구들을 읽고 말해보십니다.
2-4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

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 기억하라!
-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옳고 그름을 따라 유무죄를 가려 벌을 주어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고유한 권리를 따라 대우한다.

- 우리는 ‘정의’하면 잘못에 대한 징벌로만 생각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정의보다 ‘자비, 긍휼’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의는 잘못을 바로잡는 일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
보아 주는 일도 포함됩니다.

강의 영상과 함께 교안을 보세요(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s://youtu.be/mo7iqpdiVf0

https://youtu.be/mo7iqpdiVf0

